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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월 24일(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장세훈 과장(044-204-7880), 장지원 사무관(7867),

임종영 주무관(7868)

첫 디지털상권르네상스 ‘부산 사하구’ 선정

□ ‘부산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은 온택트물류센터·통합온라인 주문

체계 구축 등 디지털 경험환경 제공 예정

□ 3년간 최대 80억 원 예산 단계적으로 지원해 지역상권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선도모델이 되길 기대

□ 올해, 이번 시범사업선정 이외도 추가적으로 2곳 내외를 공모해

지역상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24일(월)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을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29일(금)부터 11월 30일(화)까지 사업을 공고하고

12월 21일(화)에 현장·발표 평가를 진행해 1월 21일(금) 심의조정위원회의

정책평가와 의결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으로써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근본

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해

지능형(스마트) 기술·온라인 판로 지원사업·복합체험판매 라운지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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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부산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은 통합온라인 주문체계를 구축하고

바로요리세트 공장(밀키트팩토리)을 조성해 전국의 고객을 유치하며, 복

합체험 공간(스페이스)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해,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의 ‘기본모델’을 수립하고 해당 상권이 3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보완할 계획이다.

    * 경영·경제, 도시재생, 지능형(스마트)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이 

현장을 방문해 상권을 진단하고 지자체·상인회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고도화

올해는 이번 시범사업선정 이외도 추가적으로 2곳 내외를 공모해 지역

상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코로나19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소비환경 등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위기를 극복해나

갈 수 있는 선도모델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추진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장지원 사무관 (☎ 044-204-7867)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